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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과 학생들의 특성
에 따른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교양영어 수업
을 수강하는 총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기술통계, t-검정,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 하위요인 별 평균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구성(장려)의 순이었다. 영어 학습 탈동기 하위요인 별 평균은 불안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의 순서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차이 분석으로는 영어 학습 동기에서
는 성별의 경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학생인 대상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 요인과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대상
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에서는 불안감, 수동적 학습 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모두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직업 유무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탈동기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이
버대학교 성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영어교과 개발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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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yber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and de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of 498 students in a general English course at a cybe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survey inquired into participa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ere used. The findings 
reveal that among the motivation factors ideal L2 self was the main cause of motivation followed by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Among the demotivation factors the anxiety factor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mean followed by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dicates 
that, in term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actors, the male participants’ ought-to L2 self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s’ and the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of the students 
who are unemployed was higher than those who are employed. Moreover, the younger the students' 
age, the higher their competitive motivation and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In terms of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the female respondents achieved higher scores in the factors of anxiety, passive 
learning style, and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employed students showed higher demotivation in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an those without 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in developing online 
English programs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who possess diverse learning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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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화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에 영어 학습에 대
한 요구는 초, 중, 고등학교 정규교육 뿐 아니라 대학생
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영어 학습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 동기(motivation)
와 동기가 감소되는 탈동기(demotivation)에 관한 관
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1-5].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
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들
의 연령과 전공 그리고 언어수준 및 지역과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활발히 연구 되고 있으
나[6-10], 대부분 교실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한편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영어 학습
의 유형이 온라인 영어수업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온
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영어 학습 동기 연구[11]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는 연령, 직업, 학습목적이 다양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12]. 하지만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
기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존
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들과 동기를 감소시키는 탈동기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들이 대다수인 사이버대학생들
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을 알아보
고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2 언어 학습 동기
많은 연구자들은 학습 동기가 학습자들이 제2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
고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들을 연구하였다[2][5] 
[13][14]. 먼저 제2 언어 학습 동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Gardner는 동기를 언어를 학습하려는 열망과 태도와 
노력이며 학습의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인식하고 언어습득에서 필요한 내적 욕구로 정의
했다[3]. Gardner는 영어 학습 동기의 구인을 두 가지
로 구분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동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성(integrativeness)과 영어 학
습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도구적 지향성
(instrumentality)으로 구분 했다[3][4][14]. 하지만 이 
구분에는 영어가 국제어가 되어감에 따라 영어를 모국
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영어 학습자 뿐 아니라 비영어권
의 영어 학습자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되었다[15][16].

Dörnyei는 제2 언어 학습의 영향 요인으로 제2 언
어 학습자의 자아형성이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Gardner의 동기의 통합성과 도구적 지향성의 구인을 
재구성하여 제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system)를 제안했다[1][3]. 제2 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에는 3개의 하위 구인이 있는데 이상적 제2 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 언어 자아(ought-to 
L2 self), 그리고 제2 언어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으로 구분된다[17].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는 영어를 공부할 때 학습자가 미래에 본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
대로 필연적 제2 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부
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동기
를 의미한다[1][18]. 즉, 진학이나 취업 및 승진에 실패
하지 않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구
인인 제2 언어 학습 경험은 과거에 영어 학습을 경험한 
것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Higgins는 언어 습득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욕구인 Gardner의 도구적 지향성을 ‘도구성(장
려)’와 ‘도구성(방어)’로 구분했는데[3][14][19], 도구성
(장려)는 영어 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Dörnyei의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관련
이 있고 도구성(방어)은 영어 학습을 함으로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으로 Dörnyei의 필연적 제2 언어 자아와 
관계있는 개념이다. 최근 추가 된 영어 학습 동기 요소
로는 Kim이 주장한 경쟁적 동기가 있다[20][21]. 이것
은 사회계층화와 학벌주의 등 한국의 교육, 사회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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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반영된 동기의 개념으로 영어 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자하는 경쟁의식이 반영된 학
습 동기를 말한다. 김태영은 경쟁적 동기는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서 비교의 대상을 설정해서 다른 수험생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한국의 교육사회적인 부분이 
반영된 심리적 구인이고 이것이 영어 학습 동기 중에 
경쟁적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앞서 구분한 다양한 동기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어 학습 동기가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
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소현, 장재학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쳤으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도 영어 학업 성취도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6]. Kim, Kim은 우리나
라 남자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2]. 또한 우리나라 하위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조사한 이송희, 
김태영의 연구에서는 하위권 초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경우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8].

2. 제2 언어 학습 탈동기
제2 언어 학습에는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자들의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 Dörnyei, Ushioda는 이것을 탈동기화
(demotivation) 또는 동기 감소(demotivation)라고 
주장한다[2]. 즉, 탈동기화는 행동의 동기의 기초를 감
소시키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영어 학습에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영어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동기는 무동기(amotivation)와는 다른데 
무동기는 학습자 내부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작용해서 
학습 성취의 의욕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23][24]. 
예를 들면 학습자가 처음부터 영어 학습의 이유가 없거
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영어 학습의 의
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탈동기화의 연구는 1990년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어 
정립이 되고 있다[25][26]. 국내에서도 영어 학습 동기
와 탈동기를 조사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송희, 김태영은 영어 하위권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하위권 영어 학습자들의 탈동기 요인 중에는 영어에 대
한 부정적 태도, 학습교재의 부적합성, 영어에 대한 강
제적 성격과 학습자의 자신감 부족이 요인으로 나타났
다[8]. 강소현, 장재학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수
준에 따른 탈동기를 조사했는데 부족한 자신감과 영어 
학습 곤란도 등이 수준별 영어 학습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6].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탈동
기 요인을 조사한 이길례, 황종배의 연구에서는 제2 언
어 학습의 강제적 학습 요인과 자신감 부족이 탈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7].

최근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연구와 척도 개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7][28][29]. 대학생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 탈
동기 요인을 탐색한 이재근, 김현정, 김은실의 조사에서
는 부모 및 가정학습배경 요인이 탈동기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교양영어를 수강하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 탈동
기 요인을 조사한 Cho, Chung의 연구에서는 가장 두
드러진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
는 교수법으로 타나났는데[30], 이는 Ma, Cho[31]와 
정미애, 김남희[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를 조사한 유호, 김지은의 연구에서는 탈동기의 가장 
큰 요인은 교사나 수업 환경 요인보다는 학습자 요인으
로 드러났다[7].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
기와 탈동기를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의 연구에서는 수
동적인 학습태도가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불안감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9]. 이와 같이 한국 영어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탈동기 요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연구는 오프라인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상자들
의 연령, 전공 및 성별의 차이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하
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를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직장인 성인 학습자들이 대다수이며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소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2132

에 따른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어떠한가? 둘
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어떠한
가? 셋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
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소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2018학년도 2학
‘기에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수업의 차시별 설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고 전체 수강생 623명 중 498명의 학생들이 설문
에 응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학생이 252명(50.6%), 여
학생이 246명(49.6%)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분포는 1
학년이 158명(31.7%), 2학년이 91명(18.3%), 3학년이 
131명(26.3%), 4학년이 118명(23.7%)이었다. 연구 대
상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55명(51.2%), 30대가 
117명(23.5%), 40대 이상이 126명(25.3%)이었다. 사
이버대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대상자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
상자 중 53명(0.6%)만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나머지
인 445명(89.4%)이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의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배경정보(성별, 학년, 나

이, 직업유무) 4문항, 영어 학습 동기 19문항, 영어 학
습 탈동기 14문항의 총 37문항의 설문지이다. 각 요인
의 문항은뺳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뺳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점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의 동기 및 영어 학습의 탈동
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들은 Dörnyei[1] 
[17], Higgins[19], Kim[20]과 현주은, 김태영[9]의 연
구에 사용된 것을 참고하여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적합
한 문항들로 수정하였다(부록 참고). 

설문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학습 동기
의 하위 구인으로는 Dörnyei가 제시한 제2언어 자아
체계인 이상적 제2 언어 자아(5문항)과 필연적 제2 언
어 자아(3문항)이 포함되었고[1][17] Higgins가 제시한 
도구성(장려, 5문항)[19]와 Kim이 제시한 경쟁적 동기
(6문항)[20]이 포함되었다.

4개의 하위 구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Dörnyei가 주장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인 
제2 언어 자아는 성인학습자들이 대부분인 사이버대학
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학술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하였고 한국의 교육
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Kim의 경쟁적 동기[20]도 같
은 이유로 선택하였다. Higgins의 도구성(방어) 요인
[19]은 Dörnyei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와 관계있는 구
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이버
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제2언어 학습 경험도 
배제 했다.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들은 베리멕스
(Varimax) 방식을 통해 요인회전을 하여 .490∼.841
의 요인적재 값을 검증하였고, 표본 적합도(KMO)는 
.91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910이었
다.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 구인으로는 현주은, 김태영
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인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4문항), 불안감(3문항), 수동적 학습 태도(4문항), 부정
적인 학습 투자 가치(3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요

구분 내용 n=498(%)

성별 남성 252(50.6%)
여성 246(49.4%)

직업 직장인 445(89.4%)
학생(무직) 53(10.6%)

학년

1학년 158(31.7%)
2학년 91(18.3%)
3학년 131(26.3%)
4학년 118(23.7%)

나이 
20대 255(51.2%)
30대 117(23.5%)

40대이상 1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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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포함했다[9]. 탈동기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적인 학
습 투가 가치 요인은 제2 언어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면 노력을 더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탈동기 
하위 구인 중에 수동적 학습태도와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문항들의 표현들은 사이버대학생들에게 맞는 표
현으로 수정해서 설문하였다. 이 역시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통해 요인회전을 하여 .405∼.822의 요인적재 
값을 검증하였고, 표본 적합도(KMO)는 .873으로 나타
났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873이었다[표 2].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초분석(배경정보)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
동기요인은 기술통계를 사용했고,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차이는 t-검정, 
ANOVA,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 문항 신뢰도

동기요인

Cronbach‘s 
α 탈동기요인

Cronbach‘s 
α

Dele
ted Total Dele

ted Total

영어 
학습 
동기 

경쟁적 동기

.876

.910
영어
학습 

탈동기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709

.873

.864
.780.854

.885
.641.853

.863 .677

도구성
(장려)

.849

불안감

.650.852
.792 .705
.801

.740.840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844

수동적 
학습 태도 

.788
815

.481
823

.428.815

.860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722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683 .667

.624 .629

.780 .720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별 평

균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도구성(장려),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경쟁적 동기의 순서로 높았다. 영어 학습 동
기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이
상적 제2 언어 자아가 4.14점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
타났고, 도구성(장려)는 3.68점으로 두 번째로 사이버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연적 제2 언어 자아가 2.87점, 
그리고 경쟁적 동기가 2.8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에 관
한 질문들은 ‘나는 종종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 출장, 어
학연수 등을 나가 현지에서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나는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고 믿는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를 상상하면 
즐겁다’,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영어 공부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다‘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이 영
어 학습 동기 요인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사이버대학
교 영어 학습자들은 미래에 그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
습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이 결과는 강소연, 장재학의 연구에서 고등
학교 학습자들에게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과[6], 하위권 초등학
생과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살펴
본 이송희, 김태영의 연구에서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8].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인 도구성(장려)의 문항들은 ‘영
어를 잘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영어 공
부는 중요하다’, ‘영어를 잘하면 현재나 미래의 직장에
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공부 한다’, ‘가까운 미래
에 학업이나 직무관련 성과와 같이 뚜렷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이었다. 도구성(장려) 요인
이 높게 나온 결과로 사이버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은 영
어 학습을 통해서 직장업무나 하는 일의 성공 등의 긍
정인 이득을 목표로 또한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제2 언어 자와와 도구성(장려) 요인들이 
높게 나온 결과는 Higgins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도구성 요인들은 성취와 희망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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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19]과 성인 직장인을 대상
으로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의 
연구 결과[9]에서도 두 요인이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
과도 같은 맥락이다. 나머지 두 개의 동기 요인인 필연
적 제2 언어 자아와 경쟁적 동기 성향은 다른 동기요인
들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온
라인으로 혼자 하는 학업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표 3.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기술통계 

요인 경쟁적 동기 도구성(장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평균 2.81 3.68 4.14 2.87

표준
편차 1.09 0.99 0.76 1.10

2.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별 

평균은 불안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수동적 학습 
태도,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순이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감 요인이 2.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가 2.70
점, 수동적 학습 태도가 2.50점으로 타나났고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불안감 요인의 문항들은뺳영어를 배우면서 자
신감이 부족함을 느낀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과중
한 부담감이 있다’,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 했거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이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이버대학생
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부족
하며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한 경험이 영어 학습 탈동
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등학
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탈동기를 연구한 강소연, 장재
학[6], 이길례, 황종배[27]의 연구와 성인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를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9]의 연구에
서도 불안감 요소가 탈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영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학
습 투자 가치 항목의 문항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가정이나 직장 업무가 과중하
다’, ‘전공수업이나 직장 업무에 관련된 공부가 영어 학
습보다 우선이다’, ‘영어 공부에 돈(등록금)을 투자하는 
부담감이 있다’이었다.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의 경우 
대부분 성인 직장인들인 사이버대학생들에게는 뚜렷하
지 않은 영어 학습 목표의식과 가정 또는 직장의 업무
와 함께 금전적 지출의 부담감도 탈동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탈동기 기술통계

요인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감 수동적 학습 

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평균 1.86 2.72 2.51 2.70

표준
편차 0.78 1.06 0.92 0.94

3. 사이버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차이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특성인 성별, 직업, 학년, 나

이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차이는 [표 5]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직업에 대해서
는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2개 이상의 집
단을 가지는 학년과 나이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성별에서는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 요인과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남성이 2.98점으로 여성 2.76
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연적 제2 언어 자아가 ‘학
습자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영어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기임을 볼 때, 남성이 직장과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압력에 더 민감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직장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연구한 현주은, 김태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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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9]와도 일치한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 관련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업적인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33]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3.65점, 학생인 대상자는 3.95점으로 직
업이 없는 학생인 대상자의 도구성(장려) 요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이버대학교 영
어 학습자들은 직장이 있는 학생들 보다 미래에 직업을 
얻거나 성공을 위해서 영어를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보통 승진이나 
전문성 심화 또는 이직 등의 현 직장에서 다음 단계로
의 성장을 위해 영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비 직장
인 학생들이 더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의 경우 경쟁적 동기 요인에서 20대가 3.02점, 
30대가 2.71점, 40대 이상이 2.49점으로 나이가 젊을
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도구성(장려) 요인 또한 20대가 
3.85점, 30대가 3.58점, 40대가 3.44점으로 나이가 젊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젊을수록 주위
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영어를 도구로 해서 성공하려는 목표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대 연령에서 경쟁적 동
기와 도구성(장려) 모두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이 미
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영어 실력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이버대학 영어 
학습자들은 나이나 직업 등 다양성이 많고 2학년과 3
학년 편입생이 많기 때문에 학년 간 차이가 크게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된다.

4. 사이버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는 [표 
6]과 같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의 동기 차이
와 동일하게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직
업에 대해서는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개 이상
의 집단을 가지는 학년과 나이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별 간에는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중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 
유무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과 나이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탈동기 차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 불안감 요인에서 남성이 2.53점, 여성 2.92점, 수동
적 학습 태도 요인에서 남성이 2.40점, 여성이 2.62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남성이 2.57점, 여
성이 2.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3
개의 요인에서 모두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남
성보다 여성이 영어 학습에 부족함과 부담감을 더 느끼
고 있으며, 혼자서 온라인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한계를 
더 느끼는 등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더 나타났고, 가정
이나 직장의 업무를 남성보다 더 과중하고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부담감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주은, 김태영의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요인이 직장인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이 
나온 것[9]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현주은과 김태영은 남
성의 경우는 직업적 성공과 회사 업무 등의 활동을 최
우선으로 여기므로 그것을 충족시킬 투자 가치가 없으
면 여성보다 크게 영어 학습 탈동기가 나타날 수 있다
고 추론했고, 반면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아가 낮아서 이것을 상승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학습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 탈동기가 낮아
지는 것으로 해석했다[9].

직업의 경우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직업
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2.74점, 학생인 대상자는 
2.37점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탈동기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버대학교의 직장인 
학습자들은 직장업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는 영어 학습 보
다는 직장 업무의 중요성과 직장관련 공부를 더 우선으
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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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습 탈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2학기에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에서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총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
도, 기술통계, t-검정,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별 평균은 이상
적 제2 언어 자아와 도구성(장려)가 높게 나왔으며 이
는 사이버대학생들은 미래에 그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서 직장업무나 하는 일의 성공 등의 

긍정인 이득을 목표로 영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중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
안감과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였는데 사이버대학생
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감이 부족하
고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한 경험이 영어 학습 탈동기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특성인 성별, 직업, 학년, 나이에 따른 영
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요인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 동기의 차이는 성별 간에는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
서 남성이 높았다. 즉, 남성이 직장과 동료 그리고 가족
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압력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

구분 내용 n
경쟁적 동기 도구성(장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성별
남 252 2.89±0.07

1.793 0.074
3.68±0.06

0.996 0.996
4.10±0.05

-1.486 0.139
2.98±0.07

2.281* 0.023
여 246 2.72±0.06 3.68±0.06 4.20±0.04 2.76±0.06

직장
직장인 445 2.78±0.05

-1.806 0.072
3.65±0.05

-2.053* 0.041
4.15±0.04

0.256 0.798
2.85±0.05

-1.311 0.19
비직장인(학생) 53 3.07±0.16 3.95±0.14 4.12±0.11 3.06±0.13

학년

1학년 158 2.87±0.08

0.494 0.687

3.79±0.07

1.275 0.282

4.17±0.06

0.446 0.72

2.87±0.09

0.069 0.976
2학년 91 2.86±0.12 3.69±0.11 4.13±0.09 2.91±0.13

3학년 131 2.74±0.09 3.66±0.09 4.18±0.06 2.84±0.09

4학년 118 2.77±0.11 3.56±0.09 4.08±0.07 2.87±0.10

나이

20대 255 3.02±0.07

10.933** <0.001

3.85±0.06

8.321** <0.001

4.16±0.05

0.712 0.491

2.91±0.07

1.812 0.16430대 117 2.71±0.09 3.58±0.09 4.08±0.08 2.70±0.11

40이상 126 2.49±0.09 3.44±0.09 4.19±0.06 2.94±0.10
(* p< .05, **p<.01)

표 5.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의 차이

구분 내용 n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성별
남 252 1.83±0.05

-0.813 0.417
2.53±0.06

-4.238** <0.001
2.40±0.06

-2.764** 0.006
2.57±0.06

-3.081** 0.002
여 246 1.89±0.05 2.92±0.07 2.62±0.06 2.83±0.06

직장
직장인 445 1.86±0.04

0.401 0.689
2.71±0.05

-1.048 0.295
2.49±0.04

-1.387 0.166
2.74±0.04

2.755** 0.006
무직(학생) 53 1.82±0.09 2.87±0.16 2.67±0.13 2.37±0.11

학년

1학년 158 1.90±0.07

1.027 0.38

2.82±0.08

1.464 0.224

2.55±0.07

0.408 0.747

2.75±0.07

1.079 0.358
2학년 91 1.92±.08 2.66±0.12 2.45±0.09 2.68±0.10

3학년 131 1.76±0.06 2.59±0.09 2.46±0.08 2.59±0.08

4학년 118 1.88±0.07 2.79±0.10 2.55±0.09 2.78±0.09

나이

20대 255 1.89±0.05

0.254 0.776

2.79±0.07

1.639 0.195

2.54±0.06

2.144 0.118

2.69±0.06

1.598 0.20330대 117 1.84±.07 2.58±0.10 2.59±0.08 2.83±0.09

40이상 126 1.83±0.07 2.71±0.09 2.37±0.08 2.62±0.08
(* p< .05, **p<.01)

표 6.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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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직업이 없
는 학생들이 직장인 학생들보다 미래에 직업을 얻거나 
성공을 위해서 영어를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요인과 도구
성(장려) 요인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주위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영어를 도구로 해서 성공하려는 목표가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
는 성별 간에는 여성이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
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학습 투
자 가치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사이버대학의 직
장인 학습자들은 직장업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
시키고 효과적인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영어수업 개
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
어 학습 동기 요소에서 학습자들이 미래의 자신의 긍정
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목적과 하는 일을 성공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생
들의 영어 학습 목적을 반영한 영어 수업 개발이 필요
하다. 둘째, 영어 학습 탈동기 요소에 불안감이 가장 높
았기 때문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수
동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자들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화하고[34][35],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에 자신감
을 올려주는 수업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반 대
학생과는 달리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에게는 직업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나타나서[36] 직업과 가정생활과 함께 학업을 병행
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들을 
반영한 맞춤형 수준별 영어 수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사이버대학교의 영어 수업 수강
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설문지 중심으로 조사한 양적 연
구이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의 동기와 탈동기 결과를 전
국 사이버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전체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포함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사이버대학생들의 
추가적인 동기와 탈동기의 요소들을 찾아 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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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영어 학습 동기 설문 문항

경쟁적 동기

Q1: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나에게 영어공부 하는 것은 
중요하다.

Q2: 내 주위 사람들이 영어는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 

Q3: 가족이나 동료, 상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한다. 
Q4: TOEIC 등 영어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

Q5: 영어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동료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 
Q6: 현재 직장이나 미래의 직장 내 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한다.

도구성(장려)

Q7: 영어를 잘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Q8: 영어를 잘하면 나의 하는 일이나 직정 업무에 도움이 된다. 
Q9: 영어를 잘하면 현재나 미래의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공부한다. 
Q10: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무,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중요하다
Q11: 가까운 미래에 학업이나 직무관련 성과와 같이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Q12: 나는 종종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 출장, 어학연수 등을 나가 현지에서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Q13: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Q14: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를 상상하면 즐겁다. 
Q15: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Q16: 영어공부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다.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Q17: 내 주위나 직장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영어 공부를 강요한다. 
Q18: 내 가족, 동료 및 직장 상사 등 주위 사람들은 영어공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Q19: 가족, 직장동료나 주위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영어를 잘해서 나도 영어공부를 

잘하고 싶다

영어 학습 탈동기 설문 문항

부정적 태도

Q1: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문화에 대한 나의 나쁜 감정이 있다
Q2: 경력을 쌓는데 영어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3: 내가 영어공부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가족이나 직장 내 분위기가 있다
Q4: 영어를 잘하기를 요구하는 주위 사람들, 직장 및 사회로부터  압박감이 있다

불안감
Q5: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부족함을 느낀다
Q6: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이 있다
Q7: 과거에 영어 학습에 실패했거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수동적 학습 태도 
Q8: TOEIC과 같은 시험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Q9: 혼자서 온라인 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한계가 있다
Q10: 온라인 수업이라서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참여는 못한다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Q11.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Q12: 가정이나 직장 업무가 과중하다.
Q13: 전공수업이나 직장 업무에 관련된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이다.
Q14: 영어공부에 돈(등록금)을 투자하는데 부담감이 있다




